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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1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김문성 ☎440-1891
∙담당자 민준기 ☎440-1895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올 연말까지,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대상 -

- 소화기, 화재 마스크, 자동 심장충격기 등 직접 체험 -

인천광역시가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안전사고에 노출 빈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교통‧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 등 

6개 분야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취약계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자격을 

가진 재난안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실습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화기, 화재 마스크,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자세와 방법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교육생들의 안전 수칙 실천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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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가 기대된

다”며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데 도움이 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를 만드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안전취약계층 시설과 기관에서는 (사)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02-2272-1312)와 인천시청 안전정책과(☎032-440-1895)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진 >


